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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 정치경찰의 집단 항명 사태를 우려한다 

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지난 23일, 전국 190여 명의 
경찰서장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는 회의를 하였다. 경찰 지도부의 해산 명령
도 통하지 않았다고 한다. 일부 경찰 간부는 이에 호응하여 경감, 경위 등을 대
상으로 하는 전국현장팀장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이다. 

금번 ‘총경회의’에 참석한 일부 경찰들의 행태는 정보와 수사, 총기 등 물리력을 
가진 13만 거대 조직이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얼마나 위험하게 변할 것
인지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. 고삐 풀린 고위 경찰 간부의 집단 항명
은 ‘검수완박’이라는 위헌적 법률에 고무된 정치경찰의 국가 반역 시도이다. 

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정상화 하는 정책에 경찰이 집단
으로 반발하는 행위는 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를 넘어 
형법상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선동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. 이번 사태를 통해 우
리 국민은 행정안전부가 왜 경찰국을 설치하려고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. 따
라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는 지극히 정상적이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.

한변은 일부 정치경찰의 준동으로 집단 항명에 이른 현 사태를 심히 우려하며, 
헌법과 법률, 정부조직원리에 맞게 경찰제도를 정상화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
보다 공고화하겠다는 정부의 개혁안을 강력히 지지한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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